
제 강 인식의 과정8

직관에서의 각지라는 종합과 구상에서의 재생이란 종합◆

교시(1 )

학습목표 칸트의 인식론에서 각지와 재생의 의미를 살핀다: .※

각지의 역할▲

「어느 직관이거나 다양을 내포한다 그러나 심성 마음 이 인상의 순차적 계기에 있어서 시간을. ( )

구별하지 않는다면 다양은 다양이라고 표상될 수 없겠다 표상은 한 순간에 포함된 것이기에 표, .

상은 어느 것이나 틀림없이 절대적인 하나 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어느 직관이거나 다양을 내포한다 그러나 심성 마음 이 인상의 순차적 계기에 있어서 시간을. ( )

구별하지 않는다면 다양은 다양이라고 표상될 수 없겠다 표상은 한 순간에 포함된 것이기에 표, .

상은 어느 것이나 틀림없이 절대적인 하나 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마음을 채우는 인상들을 순차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의 표상만을- ,

갖는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계속 변화를 겪되 그 양태들을 한 순간에 하나만이 아니라 이전. , ,

에 가졌던 것과 이어서 종합해서 보아야지만 다양이 다양으로 파악된다( ) .

어제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표상하면서 어제라는 하나 속에 통일한다- .

각지의 위치▲

「각지의 이러한 종합은 선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험에서 오지 않은 표상에 관. ,

해서 행해져야 한다 각지의 종합이 없으면 우리는 공간의 선천적 표상도 시간의 선천적 표상도. ,

가지지 않기에 말이다 감성의 근원적인 수용성이 제공 표상 하는 바 다양의 종합만이 표상들. 〔 〕

을 산출할 수가 있다 이래서 우리는 각지의 순수한 종합 결합 을 가진다. .〔 〕 」

경험에서 오는 표상이란 직접적 경험이다 그러나 칸트가 다루는 것은 그 직접적 경험들- .

모두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의 종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종합 각지 이 애초에 밑- . ( )

바탕에서 작동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이 성립하는 것이다.

재생의 의미▲

「가끔 계기하거나 수반했던 표상들은 드디어 서로 연상하게 되고 이 때문에 연결된다 뿐더러.

이때에는 대상이 현존하지 않아도 이러한 표상들 중의 하나가 심성으로 하여금 항구적인 규칙에,

따라서 다른 표상을 연상하도록 하거니와 이렇도록 하는 법칙은 물론 순 경험적인 경험에서 귀, 〔

납된 법칙이다〕 .」

재생의 전제 1▲

그러나 이 재생의 법칙은 전제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즉 현상들 자신이 사실상 이러한 규칙, .「

에 따라 있다는 것이요 현상으로서의 표상의 다양에 있어서 합규칙적인 수반 혹은 계기가 일어,

난다는 것이다. 」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의 경험적인 구상력은 자신의 능력에 합치한 일 을 도무, , 「 」

지 할 수가 없어서 죽은 능력우리 자신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능력으로서 심성의 내부에 묻어져, ․
있을 것이기에 말이다.」



현상들 그 자체가 현상들끼리의 연결고리를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

가 그렇게 이어서 보는 것이다.

재생의 전제 2▲

「만일 주사 가 혹은 붉어지고 혹은 검어지며 혹은 가벼워지고 혹은 무거워진다고 한다면( ) , ,朱砂

또 인간이 이 동물의 형태로 혹은 저 동물의 형태로 변해진다고 한다면 또 여름의 기나긴 날에,

땅이 과실로써 혹은 눈과 얼음으로써 덮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경험적인 구상력은 붉은 색의 표, ,

상을 보고도 무거운 주사를 상상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혹은 하나의 이름이 이 사물에.

혹은 저 사물에 부여되며 혹은 동일한 사물에 여러가지 이름이 부여되고 말 것이다 만약 이 점, .

에 관해서 현상들 자신이 이미 따르고 있는 일정한 규칙의 지배가 없다고 하면 재생 재생 가, , 〔

능성 의 경험적인 종합은 성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

종합을 하는 주체는 우리 의 인식 틀 다 그러나 인식의 틀이 있더라도 경험에 근거하지- ( ) .

않는다면 아무리 종합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자체 경험자체 가 가능하게 하는. ( )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상의 조건▲

「그러므로 현상들의 이러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 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어떤.「 」

것은 현상들의 필연적인 종합적 통일의 선천적인 근거이기에 말이다 또 현상은 물자체 그것. 「 」

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표상들의 활동일 뿐이다, .」

종합하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이 주체성을 작동시켜 종합한다 그러나 그 종합은 경험의 표- .

상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사변이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 ( .)

그렇다고 인간이 근거하는 경험이 물자체는 아니다- .

구상력 기억 의 작동( )▲

「표상들은 요컨대 내감의 규정에 귀착하는 것임을 반성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 어떤 것 에, 「 」

생각이 가는 바이다.」

「다양한 표상들의 하나하나를 순차로 생각 중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선행하는 표상을 잊어버리고 다음의 표상에로 전진해감에 따라 선행표상을 재생하지 않는,

다면 하나의 완전한 전체 표상을 발현할 수 없을 것이다, .」

구상력이 작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즉 기억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참고사항*

현대적 맥락에서 기억의 작동 우리 의식 속에 연달아 일어나는 표상들 그리고 그 표상들: ,

의 종합은 의식 자체의 구조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즉 칸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순.

조롭고 조화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기억의 작동이란 상당한 복잡성을 지녔.

다 베르그송 또한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프로이트( ). ( ).

개념에서의 재인이라는 종합◆



교시(2 )

학습목표 칸트의 인식론에서 재인의 의미를 살피고 인식론 전체의 맥락을 본다: .※

재인의 의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순간 전에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표상들의, ,

계열에 있어서 모든 재생은 불가능하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있어. ,

서의 새로운 표상이겠고 이 새 표상은 표상들이 순차로 산출되게 할 작용에는 전혀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상들의 다양은 언제나 하나의 전체 를 형성하지는 않겠다. .「 」 」

표상들의 다양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해야만 확고한 인식이 되고 통일성이 부여된다- .

재인의 위치▲

「왜냐하면 저 동일성의 의식만이 표상의 다양에 줄 수 있는 통일 이 표상의 다양에는 없, 〔 〕 「 」

기 때문이다 만약 수를 헤아릴 즈음에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단위들을 내가 순차로 보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단위들을 하나씩 계기적으로 보탬에 의해서 양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

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나는 수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수의 개념은 전혀 종합의 이러한 통일, .

의식 중에 존립한다.」

표상 그 자체의 다양에는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성은 오직 우리의 의식에서만 등- .

장한다.

개념과 표상의 관계▲

「개념이란 말 자신이 앞서 말한 우리의 견해를 암시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하. , 〔 〕

나의 의식이야말로 다양한 것순차로 직관된 것또 재생된 것을 하나의 표상에로 결합하는 것이, ․ ․
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의식은 이따금 미약할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의식작용의 결과에 있어서만 표상, 〔 〕

의 산출과 결합하되 의식작용 자신에 있어서는 즉 직접적으로는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지는 않는,

다.」

우리의 이런 종합하는 의식은 경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에 있어서만- .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되 직접적으로는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지 않는다.

통각 자기의식( )▲

「그러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불명석하더라도 어제나 있어야 한, , ,

다 이런 의식이 없고서는 개념은 불가능하고 그와 동시에 대상의 인식도 전혀 불가능하다 중. , , . (

략 인식이 하나의 대상에 관계해야 함에 의해서 이식은 대상과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대상과) , 「 」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상의 개념을 형성하는 통일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합작용 구성작용 은 바로 그렇게 잡다한 표상들을 자기 안에 끌어올- ( )

수 있는 자기의식 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통각이다(cogito) . .

표상과 실재▲

「우리는 우리의 표상들의 다양만을 다룬다 표상들에 대응하는 저 대상 는 우리의 표상들과는. X( )

다른 것일 터이기에 그런 대상은 우리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다, .」

어떤 대상이 있다고 말할 때 엄밀히 말한 그 자제가 이미 통일작용을 보인 것이다 하나- , .



를 딱 끊어서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대상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표상들을 종합한 결과만으로 얘기하는가 아니면 표상을 종합하니 대상이 본질이 있다고- ,

말하는가 플라톤의 경우 표상들은 우리의 감각작용으로 그치지만 순수이성적인 작용을 통? ,

해서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칸트는 우리가 표상들을 종합할 뿐이고 이. ,

를 인식 종합 하는 방식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 한다( ) .

참고사항*

현대적 상대주의는 표상들을 바라보는 틀이 여러 가지고 이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

다고 본다 반면 칸트에게는 하나의 틀만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진 것이 표상밖에 없다. . .

그래서 칸트와 현대 상대주의와의 차이는 한발정도일 뿐이다.

의식의 형식적 통일▲

「이 때문에 대상이 필연적이 되도록 하는 바 통일은 표상들의 다양을 종합할 무렵의 의식의, ,

형식적 통일 이외의 딴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상이 필연적이 되도록 하는 바 통일은 정말 그 대상이 가진 본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인 본질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종합할 무렵 형식적 통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

규칙성▲

「우리가 직관의 다양에 종합적 통일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는 대상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그러, .

나 다양을 선천적으로 반드시 재생하게 하는 규칙에 따른 종합의 의해서 또 다양을 결합하는, ,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에 따른 종합의 기능 에 의해서 직관이 산출될 수 없더라면 종합,」

적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가령 우리는 세 직선의 결합을 규칙 이 규칙에 의해서 삼각형의 직관이 항상 제시될 수 있거, (

니와 에 따라서 의식함에 의해서 삼각형을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규칙의 통일이 모든 다양) , .

을 규정하고 그러면서도 다양을 통각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로 제한한다 이 통일의 개.

념은 인 대상의 표상이다 이런 대상을 나는 삼각형에 관한 상술한 객어들을 통해서 생각한, X .

다.」

규칙에 따른 종합의 기능은 우리 오성 통각 의 구성작용 규칙성이다- ( ) .


